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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기행

서늘한 고목 그늘 밑에서 매미 소리를 들으며 식사라니… 경북 영주 
무섬마을의 무섬식당은 손님의 90%가 야외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. 요즘 

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
호사처럼 여겨진다. 맛도 훌륭하다.

글 · 사진 성연재 기자

오랜만에 찾은 무섬마을은 때마침 며칠간 

내린 비로 외나무다리가 잠겨 있었다. 조금 

지켜보니 원래 깊지 않은 내성천 수위가 점

차 내려가고 있어 오후쯤 되면 다리의 모습

이 드러날 것 같았다. 오후까지 기다리려면 

식사가 문제였다. 다시 영주 시내로 다녀오

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. 무섬마을에 식당

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. ‘예전에 왔을 때는 

없었던 것 같은데…’ 

이름은 무섬식당. 고개를 갸웃하며 전화해

봤다. 주메뉴는 청국장이라고 한다. 이 마을

에서 태어난 김한건 씨가 사장이다. 6년 전 

무섬마을 관광안내소 뒤편 한옥에 식당을 

열었다. 원래 농사가 주업인 그는 직접 생산

한 콩으로 메주를 띄우고 청국장을 만들어 

식사를 내놓기 시작했다. 김씨의 한옥은 멸

실돼 밭으로 쓰이던 것을, 13년 전에 복원한 

것이다. 당시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교 연구

진에 자문을 얻어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고 

했다. 

1 무섬식당. 왼쪽이 관광안내소 건물이다. 2 야외 테이블에 차려진 청국장 정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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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국장은 8천원으로, 비빔밥을 
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서빙된다. 
청국장에는 기본 반찬과 함께 

고등어찜이 나온다. 황태구이, 잡채 등이 더 
나오는 청국장 정식은 1만5천원이며, 2인분 이상 
주문해야 한다. 파전, 야채전은 8천원, 도토리묵은 
9천원이다.

>> Information

이 집이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매력덩

어리다. 특이하게도 왼편에 마루가 있었는

데, 손님들마다 이 마루에 놓인 식탁에서 식

사하려 한다고 한다. 때마침 그 자리는 손님

이 있어 필자는 바깥에 마련된 야외 나무 테

이블에 자리를 잡았다. 마루를 차지하지 못

했지만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의 테이블도 

만족스러웠다. 

미리 전화를 해뒀기에 곧 식사가 나왔다. 이

날 메뉴는 청국장 정식. 주인 김씨는 외나무

다리 건너편 밭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콩을 

이용한다. 밥도 직접 농사지은 쌀로 한다. 무

섬마을에는 농지가 없다. 마을 사람들은 대

부분 외나무다리 건너편에 밭을 두고 다리

를 건너가 농사를 짓는다.  

다른 재료들도 다 직접 재배한 것들이었다. 

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얇게 채 썰어 볶은 

감자와 참나물, 고사리 등 정갈한 반찬이다. 

다음은 빨갛게 양념한 황태구이로, 달짝지

근한 맛이 그만이다. 황태구이나 파전은 온

기가 있어서 바로 구운 것임을 알 수 있었

다. 생선은 고등어가 나왔는데 구이가 아니

라 찜이었다. 

밥을 먹다 보니 나무 그늘 밑으로 불어오는 

바람이 선선하기 그지없다. 바깥에는 테이

블이 모두 15개나 됐다. 식당 내부는 2개뿐

이다. 김씨는 “예전에도 날씨가 좋으면 야

외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, 요즘

은 식당 고객 90%가 야외를 선호한다”고 

1 주인이 직접 키운 콩으로 만든 청국장 2 맛깔스러운 황태구이 
3 정갈한 나물 반찬 4 인기 있는 대청마루 자리

말했다. 팬데믹 시대 꼭 맞는 식당이 아닐까 

싶다.

잠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자리를 

뜬 순간 고양이가 테이블 의자로 올라갔다. 

소리를 질렀더니 바로 달아난다. 이 식당에

서 유일하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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